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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합니다.”과학적인 의미보다는 공학적

인 의미가 커야 한다는 것이다.

류철호 부사장은 이러한 기술은‘책’과

‘도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표현되고 기

록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건설 기술은 시방서와 도

면으로 표현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현장 공사를 끝마칠

때 공식적인 준공 일지 외에 축적된 현장

관리 기술을 기록해 놓은 자체 공사지가

많은 기업일수록 우수한 회사라고 단언하

였다. “최근 선진국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공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시공 기술

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기술이 실려 있는 책, 도면, 시방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꼼꼼히 정리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류철호 부사장

은“취미는 없지만 여가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고 답했다. 바쁜 와중에도 2주일에

한 권 이상은 꼭 읽는다고 한다. 그는 지난

1990년 나이지리아 와리∼베닌 간 도로 공

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읽은「강대

국의 흥망」이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

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건설 시장에서 강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 종사자 모두

가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는 신념 아래 각

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람

“민간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장으로…”
류철호대우건설 부사장
IFAWPCA 한국측신임이사

리나라의 건설 시장 규모는 영국에

버금갈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세계 건설

시장에서 그 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3차

IFAWPCA 대회에서 한국의 신임 이사

로 선임된 류철호 대우건설 부사장은 한국

건설업의 위상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

다. 류철호 부사장은 1996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28차 대회에서 상벌위원회 위원

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IFAWPCA와

는 인연이 깊다. IFAWPCA(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아시

아·서태평양 역내 8개 국가의 건설 단체

가 해당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인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56년 3월 필리

핀 마닐라에서 첫 결성한 단체이다. 

류철호 부사장은 IFAWPCA가 앞으

로 회원국들의 교류의 장에 그치지 않고 해

외건설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회원국들간의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

을 통해 역내 국가로의 진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류철호 부사장은

미래 중국이 IFAWPCA 회원국으로 가

입할 경우 우리 건설 기업들이 중국의

SOC 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세계 인구의

1/4이 모여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근본적으로 기반 시

설의 확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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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하더라도 SOC 스톡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해 일본 정도의 삶의 질을 확보

하려면 지금보다 3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

고 있는 중국은 말할 나위조차 없지요.”

류철호 부사장은 지난 1975년 첫 직장

으로 대우건설에 입사한 이후 해외 사업에

주력, 해외통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직장 생

활 28년 중 20년을 해외 파트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건설 기업의 국제 경쟁력

을 강조한다. 특히,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해서는 침이 마를 정도이다. “흔히

기술하면 첨단 기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

술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


